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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

공동체연합회 

보 도 자 료
자율형사립고 공동체 연합 

(자사고 학교장, 학부모, 동문, 시민연대)

5년전의 再版, 기획된 평가 결과 수용할 수 없다!

- 각본에 짜맞춘 부당한 평가는 원천 무효

 - 평가 全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할 것

 - 소송 등 총력 투쟁으로 끝까지 저지할 것
-2019년 자사고 운영평가 결과 발표에 대한 서울 자사고 공동체 연합의 입장-

□ 자율형사립고 공동체 연합(자사고 학교장연합, 자사고 학부모연합,  자사고 동문연

합, 자사고 수호 시민 연합)은 2019.7.9.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2019년 서울시 자사

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 대하여 서울시 22개 자사고 공동체 연합이 비상 체제로 끝

까지 함께 하여 시대착오적인 자사고 폐지 기도를 끝까지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발표하였다.

□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2019년 서울시 자율형사립고(13개교)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기어이 서울시 8개(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

고, 한대부고) 자사고를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청문 대상 학교로 지목하였다. 그러나, 

상기 자사고들은 뚜렷한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으로 전인교육에 앞장서는 등 지역의 거점 역할을 하는 명문사학들이다.

□ 금번에 시행된 자율형사립고 운영성과 평가는 애초부터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상실한 반교육적이고, 초법적이며, 부당한 평가로써 원천 무효이며, 학교평가를 빙자하

여 자사고을 없애기 위한 짜맞추기식 위장 평가임이 분명하기에, 우리 서울 자사고 공

동체 연합은 이러한 평가 결과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

□ 지난 연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13개 자사고를 대상으로 2019년 자율형사립고 

운영성과평가 계획을 통보하였다. 이번 평가는 지나간 과거 5년간의 학교운영을 평가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평가 대상인 자사고 측에 사전 예고조차 전혀 없었던 자의

적이고 임의적인 평가 기준 설정, 자율형사립고 운영 취지에 반하고 자사고 지정목적

과도 무관한 기준 요구, 일관성, 공정성, 형평성을 상실한 평가계획임이 밝혀져,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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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 공동체 연합은 수차례에 걸쳐 교육당국에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수정

을 요구하였다.

□ 또한, 평가 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교육감에게 자사고 공동체가 추

천하는 중립적인 교육전문가를 단 한 명 만이라도 평가 위원으로 포함시켜 줄 것과, 

평가 기준 설정 및 심의 과정, 평가 위원 선정 기준 등 평가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

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우리들의 합당한 요구마저 철저히 묵살하고 평가를 강행하

였다. 이에 우리 피평가 자사고들은 ‘악법도 법이다’라는 교육자적 양심으로 평가에 성

실하게 임하였으나, 오늘의 평가 결과는 자사고 폐지를 위해 학교평가를 악용한 사전

에 기획된 평가임이 다시 한번 밝혀졌을 뿐이다.

□ 지난 2014년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은 취임하자마자 “자사고 폐지” 공약을 앞세워 

전임 교육감 임기 중 다 끝마쳤던 서울 자사고 평가를 자신의 입맛에 따라 기준을 바

꾸고 재평가하여 대거 지정취소 처분을 하였고, 이러한 조희연 교육감의 폭거는 재량

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무력화되고 말았지만, 이로 인해 해당 

학교들의 명예와 위상은 심대한 타격을 받았으며,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함은 물

론 우리 국민들의 교육당국에 대한 신뢰도 크게 실추시킨 바 있다. 

□ 그런데도, 이번에 시행된 평가는 5년 전 잘못된 평가의 재판에 불과하며, 서울시교

육감이 행했던 5년 전 자신들의 과오를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된 기획 평가임을 드러내

고 있음에 우리는 다 함께 분노하며, 다음과 같이 자사고 공동체 연합의 입장을 밝힌

다.

 - 우리는 각본에 따라 짜맞춘, 신뢰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부당한 평가 결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

 - 우리는 평가기준 설정, 평가위원 선정 등 평가 전반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  

   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

 - 우리는 평가를 빙자한 자사고 폐지 기도를 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끝  

   까지 이를 저지할 것이다.

 

2019. 07. 09.

자율형사립고 공동체 연합         


